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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천 SSG랜더스 야구장에서는‘다회용 그릇’
- 오는 6일, 프로야구 올스타전부터 식음료 매장에 다회용기와 반납함 도입 -

- 친환경 스포츠문화 조성, 1회용품 감량 시민의 일상으로 -

이제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식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품 대신 다

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인천광역시와 인천 SSG랜더스, 인천녹색연합은 7월 4일 친환경 스포

츠문화 조성을 위한 다회용기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6일 

개최되는 2024 KBO리그 올스타전부터 다회용기를 도입한다고 밝혔

다.

야구장은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대표적인 스포츠 시설로, 전국 야구

장에서는 연간 3,400여 톤의 폐기물이 발생한다. 이 가운데 인천야구

장은 지난해 300톤의 폐기물이 나왔다.

이에 심각성을 느낀 인천시는 야구장 내 1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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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오는 6일 예정된 한국야구위원회(KBO) 올스타전을 시작으로 인천 

SSG랜더스필드 내 다회용기를 도입한다. 

협약에 따라 SSG랜더스필드 내 20여 개 식음료 판매업체에서 다회용

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각 매장은 컵·그릇 등 다양한 종류의 다회용

기를 구비하고 구장 곳곳에 반납함 25개를 비치,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전용 회수함에 반납된 다회용기는 7단계 세척과정을 거

쳐 위생적으로 재공급된다.

시는 올해 20만 개 이상의 다회용기 제공으로 1회용 종이 및 플라스

틱 폐기물 감축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시는 자원 선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야구장 뿐만 아니라,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8월), 잉크(INK)콘서트(9월) 등 대형 지역 축제

현장에도 다회용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SSG랜더스필드 다회용기 도입으로 그간 1회

용품의 다량 배출과 분리배출의 사각지대로 인식돼 온 야구장에 대한 

인식 전환과 친환경적인 스포츠 관람문화를 선도할 수 있게 됐다”며 

“축제 속 다회용기 사용을 시민 생활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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